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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언제 어디서나 머리가 어딘가에 닿

기만 하면 잠들어버리는 Automatic Sleeping Machine으로 

자부하는 내가 쉽게 자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임에 틀

림없다. 나는 하루 이틀 지나면 도로 원래의 기능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으나 사흘 나흘 닷새가 지나

도 여전하다. 

지난 9일 LA 할리우드 돌비 극장(Dolby Theater)에서‘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 

후보로 올랐다는데 수상식에 참석은 못할망정 어찌 TV시

청을 마다한단 말인가. 그러나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국제 

장편 영화상이나 각본상 정도를 수상하리라 예상했다. 그러

나 예상은 빗나갔다. 한국영화 최초로 작품상, 감독상, 각본

상, 국제 장편 영화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하며 올해 아카데

미 최다 수상을 기록했다. 

첫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은 감격과 감동 때문이었다. 

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영화들과 경쟁해서 당당하게 4개 부

분을 석권했다는 그 기쁨은 오랫동안 가시지 않았다. TV화

면에서 캡처한 사진들을 여기 저기 옮겼다. 친구들에게도 보

내고 SNS에도 올리며 대한민국의 쾌거라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다. 그런데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도 잠을 이루

지 못하면서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감동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난해 11월, 선배로부터 서부영화 100편 이상이 담긴 

USB 메모리를 선물 받았다. 그 속에‘기생충’이 담겨 있었

다. 옮기는 이의 실수 아니냐고 선배에게 물었더니 그 영화

가‘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

이라 특별히 배려한 것이라고 했다. 기생충하면 어릴 때 기생

충 검사를 위한 채변 봉투가 연상되고 어디선가 본 회충 덩

어리가 떠올라 별로 보고 싶지 않았으나 칸영화제에서 상까

지 받은 작품이라고 하니 도대체 어떤 영화인가 궁금했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나서는 불쾌한 기분이 되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괴기영화를 본 느낌이랄까? 

그리고는 까맣게 잊고 있다가 한국영화가 아카데미상 후

보에 올랐다고 세계가 떠들썩하니까 덩달아 어깨까지 으쓱

거리며 시상식을 보게 되었고, 4개 부문에서 수상하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으나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

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

미상을 받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 

끔찍한 영화가 세계 최고의 영화제에서 상을 네 개씩이나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다시 보기로 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커다란 TV

화면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영화를 다시 보았다. 마지

막 장면까지 다 보고나서도 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 영화, 봉준호의‘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네 개 부문에

서 받아야 했는지. 나의 이런 생각과 달리 세계의 모든 언론

들은 찬사를 쏟아붓고 있다. 언론뿐만이 아니다. 영화 관계

자들, 관계기관 전 세계의 모든 영화 관련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모든 면에서 잘 만든 영화라는 사

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단지 그에 못지않게 잘 만든, 아니면 

더 잘 만든 영화들이 후보작으로 대거 올라 왔는데 어떻게 

기생충이 올해 4관왕이 되었을까?

첫째 예술은 돈으로 한다.‘기생충’제작비가 150 억이 넘

는다. 그 외 해외 캠페인, 아카데미 캠페인 등 광고 및 홍보에 

쏟아 부은 돈은 천문학적이다. 한국 CJ 에서 후원하며 밀어

붙였기에 가능했다. 돈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빈

부격차를 비판한 영화의 제작자 및 영화 관계자들은 한국

의 부자, 귀족 계급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이다. 

둘째, 큰일을 이루려면 운이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

격과 위상이 본 궤도에 올랐다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봉 감

독이 큰 수혜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봉 감독의 재능과 노력

도 대단했다. 준비된 자가 운을 만난 케이스라고 하겠다. 봉 

감독은 영화 산업계의 생리를 꿰뚫어 보고 10년 앞을 내다

보면서 전략적으로 준비해왔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실력이 있어도 시대적 운이 따르지 않았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았을 거다. 

셋째, 아카데미상은 정치다. 아카데미상을 쥐고 흔드는 할

리우드는 좌편향 영화인들의 집합지이다. 기생충은 그들 취

향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영화다. 봉 감독의 영화는 항상 진

보를 표방하고 기존 정치, 사회질서를 비판하는 색채가 짙었

다. 그런 봉 감독의 경력이 아카데미상 수상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넷째, 커뮤니케이션 파워다. 봉 감독의 통역을 맡았던 샤

론 최가 큰 역할을 했다. 동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멋지게 통

역을 하고 있었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언어 장벽을 허물어

뜨린 것도 커다란 힘으로 작용했음에 틀림없다. 

봉준호의‘기생충’, 분명히 잘 만들어진 영화다. 단지 다

른 후보작들과의 경쟁에서 4관왕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많은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졌

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빈부 격차를 고발하는 영화를 만

들었지만 이 영화는 제작부터 홍보, 광고에서 아카데미상 

수상에 이르기까지 가진 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

도 인정해야 한다. 

오늘 밤부터는 자동수면기가 편안하게 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      

타운뉴스 칼럼.......................................................................... 13

커뮤니티 소식................................................................. 15,16,17

나는야 1.5세 아줌마............................................................... 19

전문인 칼럼 ...................................................................20,30,40

법률...........................................................................................23

여행...........................................................................................25

숨은그림 찾기,답/낱말 퀴즈,답........................................ 26,51

지금 서울에서는...................................................................... 27

세상에 이런 일이.....................................................................28

교육...........................................................................................30

함께 생각..................................................................................35

깔깔...........................................................................................38

부동산/경제  ...........................................................................39

스포츠..................................................................................43,52

한인업소 안내지도.........................................44,46,60,62,63,64

요리...........................................................................................45

그림여행................................................................................... 47

연예...................................................................................... 51,53

중고차, 안내광고................................................................54,55

Domestic/ 주간운세............................................................56

여성...........................................................................................61

제 1303호 목차
타운뉴스

● 타운뉴스 칼럼


